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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마치며: “소외 없이 상통하는 공
정한 전환을 위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다. 

1/11부터 1/19동안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끝났다. 
주말을 제외하고 정확히 7일 동안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대개 9시 반에 시작해 5시 반에서 

6시 반 정도에 끝났고 굉장히 지치는 일정이면서도, 알차고 재밌었다.  

프런티어 활동에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분

야 전문가들의 강의가 중심일거라고 생각해 강의에 대해서만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 강의들 
뿐 아니라, 각 강의를 듣고 얻게 된 인사이트(insight)를 정리하는 시간, 팀을 꾸리기 위해 관
심 분야에 대해 탐색하고 대화하는 시간, 팀이 꾸려진 이후 탐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현장 답
사 대상을 탐색하는 시간 등이 있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거치며 경험한 것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음에 지원하면서 썼던 관심 분야와 실제로 선택하게 된 분야가 달라졌다. : 내가 선택

하게 된 분야는 '정의로운 전환'
2.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았다. 
3.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현장 답사의 윤곽을 잡는 과정이 꽤 어려워서, 자

료 탐색, 멘토링(mentoring), 문제 정의 및 구체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했다. 

먼저 첫 번째 경험을 살펴보자. 

1. 처음에 지원하면서 썼던 관심 분야와 실제로 선택하게 된 분야가 달라졌다.: 내가 
선택한 분야는 '정의로운 전환'

나는 분명 지원할 때에는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보조금 (정확히는 REC가중치부여제도) 제
도가 왜 없어지는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했고, 또 풍
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관심 주제를 펼쳐놓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에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sition)이란, 쉽게 말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

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주로 탈석
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석탄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다룬다. (원자력 발전소 폐쇄 
예정 지역이 있다면, 원자력 발전 노동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에너지 전환과 기
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누군가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사회가 분담할 


